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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안내 

 
전시 작가:  루이스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1911-, 프랑스 태생) 

전시 제목:  Les Fleurs 

일     정:  2010년 2월 24일(목) – 3월 31일(수) 

장     소:  국제갤러리 2관 1, 2층 (문의: 733-8449) 

개관 시간:  월요일-토요일: 10am-6pm, 일요일: 10am-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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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국제갤러리는 2010년을 여는 첫 전시로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Les Fleurs> 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꽃과 모성을 주제로 한 드로잉과 조각작품들

을 중심으로 작가의 최근 작업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한국나이로 100세인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 제작과 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 루이스 부르주아는 20세기 미술계

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부르주아는 기존의 양식이나 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예술세계를 이룩했으며, 자전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 

면에서 끊임없이 파격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활동하는 다양한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어왔다. 국

제 갤러리가 2002년과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루이스 부르주

아 전시에서는 24점의 드로잉 작품들과 함께 3점의 조각이 선보일 예정이다.  

 

○ 작가 소개 

1911년 파리에서 태어난 루이스 부르주아는 수학의 예측가능하고 확고한 체계에 끌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대수학과 기하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곧 수학적 관념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이론적 구조일 뿐임을 깨닫고 예술의 세계로 들어서기로 결심한다. 부르주아는 에꼴 데 보자르

(Ecole des Beaux Arts)와 에꼴 뒤 루브르(Ecole du Louvre)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몽마르트 및 

몽파르나스에 있는 화가들의 스튜디오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 시절에 그녀를 가르쳤던 여러 화

가들 중에서도 특히 페르낭 레제(Fernand Léger)는 부르주아에게 삼차원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

어 훗날 조각가가 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다.  

 

1938년 미국인 미술사학자인 로버트 골드워터(Robert Goldwater)와 결혼하여 뉴욕으로 이주한 

부르주아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 유입된 유럽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으며 추상과 유기적 형태의 조합으로 구성된 작업 활동을 시작한다. 

작업초기 판화가와 회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부르주아는 1940년대 말부터 기하학의 영향이 엿

보이는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 뉴욕의 페리도 화랑 (Peridot Gallery)에서 첫 번

째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조각은 재료의 다양성과 주제의 과감 성이 강조된 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 70년대에는 급속하게 부상한 페미니즘 열풍과 함께 더욱 강렬하고 파격적인 인상을 띠게 

되었다. 

 

70년대 말부터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한 루이스 부르주아는 1982년 뉴욕 근대미술관(MoMA)에

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열린 회고전을 계기로 국제적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부르주아는 이후

로 미국과 유럽, 남미와 일본 등지에서 수 차례 회고전을 가졌으며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는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작품은 현재 세계 유수 미술관들과 주요 컬렉션들에 소장되

어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을 순회

하는 대규모 회고전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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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세계 

 

“에술의 목적은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루이스 부르주아 

 

루이스 부르주아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 있는 하나의 틀로 그의 작품세계를 설

명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의 작품들은 기존의 어떤 양식이나 범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으

며 모더니즘이라는 주류의 흐름에 융합되기 보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특성과 자유의지를 반영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가의 입지 또한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결코 시대적 사조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온 그의 작업태도를 설명하

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즘과 양식을 거부했던 그의 태도를 설명하듯 그의 작품은 다양한 실

험과 도전을 거듭해왔다. 추상에 가까운 조각에서부터 손바느질한 천 조각, 드로잉과 설치에 가

까운 조각 등 그의 작업은 하나의 원칙으로 규정짓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넘나든

다. 이번 국제갤러리의 전시에서는 광범위한 그의 작품들 중에서 2007년 이후 지난 3년간 제작

된 드로잉 작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상 부르주아에 있어 드로잉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작가들에게 있어 드로잉이 

원작을 위한 습작이었다면 부르주아에게 있어서의 드로잉은 예술에 입문하기 훨씬 전, 집안 사

업을 돕기 위한 양탄자 무늬 도안을 그리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예술의 원천이었다.  

부르주아는 이 시기부터 종이와 연필이라는 드로잉의 매체 자체가 가져다 주는 친밀함을 바탕으

로 마치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하듯 소소한 내면의 감정과 기억들을 끄집어 내어 종이에 옮기는 

작업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평화와 휴식을 찾고 동시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

한다. 드로잉의 주요 모티브가 과거에는 격자무늬, 원, 평행선 등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들이었

던 반면, 지난 3년간 작가는 자연과 모성, 여인 등의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에 시선을 돌렸다. 

 

24점의 드로잉과 3점의 조각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꽃과 여성이라는 소재를 통해 강

한 생명력과 함께 욕망과 성을 시각화 한다. 열정과 피, 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상징하는 빨간색

을 주조로 하는 다양한 드로잉들은 이상적인 안식처로서의 여성과 모성을 그려내며, 나아가 인

생의 순환과 인간, 자연의 본성에 대한 관심을 재현한다. 

 

“꽃은 나에게 있어 보내지 못하는 편지와도 같다. 이는 아버지의 부정을 용서해 주고, 어머니가 

날 버린 것을 용서해 준다. 또한 아버지를 향한 나의 적개심도 사그라지게 한다. 꽃은 나에게 있

어 사과의 편지이고 부활과 보상을 이야기한다.” 라는 작가의 언급과도 같이 꽃의 소재를 통해 

작가는 소중한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 내어 치유와 안정을 찾아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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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À Baudelaire 2, 2008 
Etching, ink, watercolor, gouache and pencil on paper, Diptych 

Left: 59 3/4 x 39 3/4 inches (151.8 x 101 cm), Right: 59 1/4 x 39 1/4 inches (150.4 x 99.6 cm)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Echo IV, 2007 
Bronze, painted white, and steel 

36 x 12 x 12 inches (91.4 x 30.5 x 30.5 cm) 
Edition 4/6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Femme, 2008 
Archival dye printed on fabric with glass beads 

27 x 20 inches (68.5 x 50.8 cm) 
Edition 6/9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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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I Am Still Growing!!! (#1), 2008 
Etching, watercolor, gouache and pencil on paper 

59 1/4 x 39 inches (150.5 x 99.1 cm)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Mother and Child, 2007 
Silkscreen on linen 

76 1/2 x 44 1/2 inches (194.3 x 113 cm) 
Edition 4/7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